
재일 코리안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공익 재단법인 재일 조선 학생 지원회의 세 번째 임기의 활동 

2013 년도는 도쿄 한국 학교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지급 

 

재일 조선 학생 지원회 (이하 지원회)는 재일 코리안 학생의 수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한반도와 

일본의 우호 친선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설립되었다. 2012 년 2월

에는 내각부에서 ‘공익 재단법인’의 인가를 받아 동년 6 월에는 새로운 기부 세금 제도에 근거하는 

‘세액 공제’ 적용 법인으로서의 인증도 받았다. 

 

현재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보호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제

외, 지방 자치체에 의한 각종 보조금, 교부금의 잇따른 정지와 삭감으로 민족 학교에 아이를 다니

게 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 곤궁하고, 그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하여 이러한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옹호하

기 위해 지원회에서는 2011 년도와 2012 년도 2 기 동안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50 명에게 총 

1,332만 엔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2013 년 11월 22일 선정위원회를, 같은 달 27일 이사회

를 열고 조선 고등학교, 도쿄 한국 학교 고교생 35 명을 포함한 51 명을 장학생으로 결정하고 총 

972 만 엔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원회의 모든 사업은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풍부한 국제성을 가진 인재의 육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학 사업과 함께 조일 학생들의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 년도부터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대상을 공모하여 지원 활동의 

폭을 넓혀 간다. 또한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도 세계와 일본, 재일 사회 에서 활약하는 장래성 있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선수와 예술가 육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예정하

고 있다. 

 

모금 상황 

 



 

2011, 2012 년도의 2 년간 개인, 법인, 단체, 모임 이름으로 전해진 197 건의 기부 내역은 좌측의 그

림과 같다. 한 건 당 3 만엔 이하의 기부금이 대부분이며, 10 만 엔 미만의 기부금이 전체의 약 80%

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한 소수의 고액 기부자의 힘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저변이 넓

은, 많은 작은 양심과 선의에 의해 지원회의 사업이 유지되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 년도는 모

금 목표를 1,400 만 엔으로 하고 있다. 

 

 

세계 코리안 동포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오늘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지원의 고리는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2013 년 8 월 2 일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 귀빈들과 지원회 임원들이 

회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박점석 전무 이사는 지원회가 설립된 배경과 경위, 활동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클라크 씨는 재일 코리안들이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국땅에서도 스

스로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온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한 정의의 투쟁에 경의를 표한

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드문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 자신도 뜻을 같이 하고 향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원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동석한 회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4명이 

각자 의사 표시로 서명을 했다. 

 

 

 

 

 

 



더욱 노력과 협력을 

 

올해도 지원회에 보내져 온 서류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보호자들의 열정에 큰 감명을 받

았다. 또한 일본 학생 지원기구 와 조선장학회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더 빨리 지원 재단 을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에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 

올해는 응모가 많아 신청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없었다. 서류만을 보면 다 장학금을 지

급해서 마땅한 대상들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분발하여 널리 협력을 받으면서, 한 명이라도 많은 

‘우리 학생’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도록 노력하겠다. 

 

 

수급자의 소리 

 

백종덕 

센슈대학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나는 대학원에서 환경경영학을 전공하고 연구를 계속하고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등 세계적인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장학금을 

살려 박사과정 진학 준비 및 연구 활동에 더욱 정진해 나가고 싶다. 

 

김성라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교육학과 

나는 조선 고교 재학 시 귀 단체의 장학금을 받았다. 내 고등학교 3 년간은, 고교 무상화 제도의 시

작에 기대를 가지면서도, 결과는 무참히 배신당한  그 시기와 마침 겹쳤다. 귀 단체의 장학금을 전

액 학비에 대고 한번 포기했던 대학 진학도 이룰 수 있었다. 

 

김미란 

가나가와 조선 고급 학교 3 학년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학과목을 통해 민족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때 가르침을 받은 선

생님을 존경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었지만, 가

정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솔직히 고민이 많았다.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